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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을 수상할 수준의 훌륭한 과학자들의 일반인을 위한 좋은 책들은 대중들에게 특히 과학
에 뜻을 가진 학생에게 큰 영향을 준다. 필자도 읽고 감명이 깊었다고 생각하는 몇 권의 책이 
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슈뢰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역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파인만의 <QED: 양자전기역학>,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노벨 물리학
상 수상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물리학과 철학>이다. 이러한 책들은 저자가 연구한 과학적 
업적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물리학과 철학>은 과학적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만 양자역학의 창시자로서 양자역학이 제기한 과학이란 무엇을 하는 것
인가, 더 나아가 우리가 자연에 대하여 안다는 것, 즉 과학적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책의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철학적 인식론에 대한 과학자로서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의 한 분야를 연구하는 필자로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책이다. 이 
책은 1955년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류대학에서 개최된 기포드 강좌의 내용을 출판한 것이
다. 기포드 강좌는 1888년 이래 지금까지 이어온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로 자연신학–특
정종교나 세계관의 고착으로부터 벗어나 과학적인 뒷받침을 받는 신학과 관련한 인간의 궁극
적인 질문–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양자역학은 20세기 초 이후 현대 문명을 만든 기반이 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을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보어나 파인만 같은 물
리학자조차도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 경험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보어, 하이젠베르크 등이 창시한 행
렬역학, 불확정성원리, 상보성(相補性), 확률이론 등으로 대표되는 코펜하겐 해석은 아직도 논
란이 되고 있다. 1927년 솔베이 컨퍼런스에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이후 보어, 하이젠베
르크가 제시한 양자역학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른다. 아인슈타인은 컨퍼런스에서 보어를 
괴롭혔고, 그 후에도 양자역학은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이슈타인은 보어와 
논쟁 중에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로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보어는 ‘아이슈타인 박사님, 신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쟁이후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의 주류 이론이 되었다. 아인슈타인, 슈뢰
딩거는 그 후에도 코펜하겐 해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지금도 자
주 인용되고 있는 ‘물리적 실제의 양자역학적 기술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제
목의 논문(EPR논문)을 발표하였고, 슈뢰딩거도 소위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불리는 원자와 같
은 미시 계의 확률적 해석이 고양이와 같은 거시 계와 연결 되면 어떤 순간에 확률적 해석이 
붕괴되는가를 문제 삼고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과
학자들 혹은 철학자들의 탐구 주제이다.
하이젠베르크는 <물리학과 철학>에서 코펜하겐 해석의 의미를 현대 과학이 무엇을 하는 것인
가의 고찰과 함께 철학적 의미를 제시 한다. 근대 서양과학이 데카르트 철학의 영향 하에 자
연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뉴턴의 고전역학을 포함하여 독단적 사실주의(dogmatic 
realism)의 바탕위에 만들어졌고, 아인슈타인도 그 선상에 있기에 그가 코펜하겐 해석을 수용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독단적 사실주의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자연 과학은 객관적인 단 한 가지 참을 추구하여 서술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은 한 가지 자연현상에도 객관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서술들이 있고, 일상적인 경험
들도 이와 같은 동시에 참인 여러 서술들로 나타낼 수 있다는 실질적 사실주의(practical 
realism)를 주장한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이러한 예로, 원자 내 전자의 운동을 서로 모순되는 
입자성과 파동성으로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상보성을 주장한 코펜하겐 해석은 현대 과학의 합
당한 이론임을 주장하고 있다. 양자론을 포함하여 현대 과학이 이해하기 힘든 다른 이유로 언
어의 문제를 제기한다. 현대의 과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없는 원자의 아주 미세
영역이나 무한한 우주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언어
는 한계가 있다. 과학자들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상호 소통을 명백할 수 있고, 보편법칙의 최
고 엄밀한 규정은 수학적 추상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상적 언어로 표현된 과학개념은 매
우 제한적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과학적 이론은 자연의 근본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해하는 방법도 제안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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